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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거리 복습

1966년 미국, 댄 엘스버그(미 국방장관의 수하)가
직접 베트남 전쟁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베트남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밖으로 빼돌린다.



1. 줄거리 복습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71년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은
회사를 손에 쥐고도 곤경에 처해 있었다.
1970년대 상류층 여성인 그녀에게
편집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일도
회사 주식을 공개하고 투자 유치에 나서는 일도
너무 어렵고 낯선 일이었기 때문이다.



1. 줄거리 복습

<워싱턴 포스트>가 갈팡질팡 하고 있던 사이
경쟁지인 <뉴욕타임스>는 대박 기사를 터트린다.
영화 초반 빼돌려진 미국 정부의 1급 기밀 문서가
드디어 언론을 타고 나온 것이다.
연방 법원은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보도를 막아버린다.



1. 줄거리 복습

<워싱턴 포스트> 기자 한 명이 댄으로부터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보다 더 많은 자료를 받아
정부 비판 보도를 준비하는 사이
이 보도가 현재 투자를 유치하는 <워싱턴 포스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이 논쟁은 사주인 캐서린의 고민으로 이어진다.



1. 줄거리 복습

“Let’ go, Let’s do it.”
결국 기사는 단 한 줄의 수정도 없이 보도된다.
대법원은 미정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견을 내놓게 되고
언론사들은 승리하게 된다.



2.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질문 1] 인상적 대사나 장면을 적어 보자.



2.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질문 2] 가장 공감이 갔던 인물은 누구였나요?



2.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

[질문 3] 내가 벤 국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 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포스트의 정부 비판 보도 후
포스트 기자는 한 명도 백악관에 들이지 말라고 했던
닉슨 대통령,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3. 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2018년 백악관,
CNN 기자가 이민자와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던지자
외면하고 그만하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대로 기자가 민감한 질문을 이어가자 삿대질하며
“당신은 CNN에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고 말한 뒤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



3. 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질문 1]

백악관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을
차단한 장면을
트위터로 홍보한 이유는
무엇일까?



3. 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대통령과 기자가 대놓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
미국의 신문사는
특정 대선 후보
공개 지지하기도 하는데...
  



3. 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질문 2]

우리나라 신문사도
특정 대선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독자들이 알 권리가
더 잘 보장되지 않을까?



3. 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워싱턴 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 보도로
절제절명의 위기에 몰린 순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받아 써준 미국 전역의 언론사들
  



3. 영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

[질문 3]

미국 전역의 언론사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타언론사 보도 특종을
그대로 베껴쓴 이유는
무엇일까?



4. 느낀 점 공유

수업 참여 후 느낀 점을
채팅창에 적어봅시다.


